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10월과 함께 가을과 추석 명절이 시작되고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사역하느냐는 질문에 이 나라가 거주를 허락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주증 연장을 위한 여러 방법들이 막히고, 지인들과 관련해서 취업비자를 위해서 알아도 보고,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 요리학원 대표도 만났는데, 불법과 편법 등은 가능하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곳에서 연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집을 비우고 정리한 다음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도 가능한 길은 없나? 고심하며 주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U부인은 오랜 송사의 결론이 나서 내년 7월에 세입자가 퇴거하면 이 도시로 돌아온다고 하면서  그 집에 방 하나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한식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버리지말고 창고에 보관해 두라고 해서, 같이 살면서 양육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에  주님이 예비한 기도 응답이라고 마음으로 짐을 정리했습니다. U부인은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딸과도 화해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출국 전에 딸을 만날려고 연락했는데,  해외 출장과 바빠서인지, 저를 만나는게 부담스러워서인지 못 만나고 갈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주님을 신뢰함으로 천천히 짐을 정리했는데 사역자들이 떠나면서 주고 간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 주변에 나누고 버리는 작업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A/S (지난해 교제 시작, 무 심어 협업: 아들 2) 가정이 자신의 집 지하에 있는 창고 사용을 허락해서 꼭 조리도구와 식품을 보관하고 중고가구 정리와 차량(트럭도 빌려오고) 제공과,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강권하여 잠도 자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서 교제했던 영혼들과( H부인 가정, 집주인 N, F부인, 현대자동차 직원 A 등) 아쉬움 가득한 떠남에 3개월(법률상)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어서 여행 가는 것처럼 출국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동역자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계획된 일정은 거제도에 어머니가 거하시던 집에서 지낼 예정인데, 비워두고 낡아서 대청소와 함께 출입문과 부엌가구 교체 등 수리를 할 예정인데 좋은 업체와 연결되어 순적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10월 16~21일까지 파송교회 연합창립 30주년 선교행사에 참석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신 사랑과 은혜의  31년 사역을 나누며 동역의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역교회와 동역자님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의 겅건함을 소망하며  감사로 소식을 전합니다.

               2025.   10.   2.   김에스더 드림
